
온라인 폭력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폭력이란 무엇인가

온라인 학대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 도중, 혹은 휴대전화를 사용할때를 포함하여 웹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학대를 말한다. 아동과 어린 사람들은 사이버 불링, 그루밍, 성적 학대, 성적 착취 혹은 감정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아동은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온라인 학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링 혹은 그루밍). 혹은 온라인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을 설득하여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에 동참시키는 것).
아동은 온라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아동들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이 학대는 침실과 같은 안전한 장소를 침범할 수도 있고, 이미지와 비디오는 저장되거나 타인들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대의 종류
온라인 불링 혹은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은 소셜 네트워크, 게임, 휴대전화를 통해 발생하는 불링 가운데 점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거나, 혹은 못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이미지 혹은 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또래들의 괴롭힘이 연장되는 경우, 아동은 온라인에서 본인을 괴롭히는 이가 누군지 알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이 가짜 혹은 익명 계정을 사용하여 괴롭힐 수도 있다. 익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이때문에 괴롭힘에 동참하게 되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은 다음을 포함한다.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텍스트 메시지 전송하는 것
수치스러운 이미지 혹은 비디오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
트롤링: 위협적이거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 채팅방, 혹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보내는 것
아동을 온라인 게임, 온라인 활동 혹은 온라인 친구 그룹에서 배제시키는 것
특정 아동에 대한 혐오 사이트 혹은 그룹을 만드는 것
어린 사람들에게 자해를 부추기는 것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투표를 하는 것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린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그들의 온라인 신분을 훔쳐서 이용하는 것
“섹스팅”이라고 알려진 것, 즉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이미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성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

=>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따르면, Cyberbullying에 디지털 성폭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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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통계

* 작년(2015/16)에만 차일드라인(Childline)을 통해 청소년들과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3,700번의 세션을 가졌다.
=>  2015/16년 차일드라인에서 청소년과 함께 한 상담 세션에서 온라인 성폭력 (예를 들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었다거나 성적인 이미지/메시지를 공유하고 그루밍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세션이 3,716번 있었다. 이는 2014/15년도에 비하여 24%나 증가한 수치이다.

* 2014/15년 영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폭력이 47,000건 이상 발생했다. 
=> 해당 기간에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경찰서에 신고된 아동 성폭력은 총 47,008건이었다. 몇몇 범죄는 16세 미만 아동에게, 몇몇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행된 것이었다. 아동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성폭력, 강간, 아동이 포함된 성행위, 책임자(position of trust)가 저지른 학대, 성매매 혹은 포르노그라피를 통한 아동 학대, 성적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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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이미지 속 텍스트 번역)
섹스팅은 아무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동의 노골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아동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아동/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을 위반하게 된다.
- 본인 혹은 친구의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
- 아동의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공유한 경우, 심지어 또래 아동 사이에서 그것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 아동의 노골적인 사진/영상을 소지, 다운로드, 저장한 경우. 아동이 그것을 제작해도 된다고 허락했을 경우에도 이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6년 1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청소년이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공유한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경찰이 선택적으로 범죄 발생을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공식적으로 정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이 유사 행위에 휘말릴 경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공개되며 그 외에는 미래의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https://www.nspcc.org.uk/preventing-abuse/child-abuse-and-neglect/online-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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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law says

Sexting can be seen as harmless, but creating or

sharing explicit images of a child is illegal, even if the
person doing it is a child. A young person is breaking

the law if they:

@ take an explicit photo or video of —

themselves or a friend
& share an explicit image or video of a child, -

even if it's shared between children of the
same age

@ possess, download or store an explicit image or video of a child, even if the child gave their
permission for it to be created.

However, as of January 2016 in England and Wales, if a young person is found creating or sharing images, the
police can choose to record that a crime has been committed but that taking formal action isn't in the public
interest.

Crimes recorded this way are unlikely to appear on future records or checks, unless the young person has been
involved in other similar activities which may indicate that they're a risk. Find out more about legislation on child
abuse images.




